
한화, 대우조선 문제 민사소송
이행보증금 3150억원 반환 요청 … 대우인터내셔널 M&A는 오리무중

한화그룹의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 지분 인수 이행보증금 문제가 민사소송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

있다.

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9월2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“이

행보증금 사건은 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한화와 산업은행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”면서 민사소송 가

능성을 제시했다.

한화는 2008년 11월 한화건설 등 그룹 계열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

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가 중도 포기한 후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9년 6월 산업은행과 자

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조정신청을 냈다.

김승연 회장은 대한생명은 2010년에 예정대로 상장하고, 대우인터내셔널 M&A(인수 합병)에 대해서는 아직

매물도 나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.

추가 M&A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“미래 성장동력으로 태양광, 풍력 등 많은 분야가 있지만 사업성이 있

고, 현실화가 가능한지가 중요하다“고 답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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